
광부 보도설명자료

보도시점 2023.11.3.(금) 배포시점 배포 2023.11.3.(금) 

뉴스타파가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가 
아니라는 KBS의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.

□ 보도내용

 o KBS는 11월 3일 ｢[가짜뉴스]② 비영리 민간단체 ‘뉴스타파’는 방심위 

심의대상일까?｣ 제하의 기사를 통해

   - 인터넷신문도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 의견인데

   -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란 전기

통신사업법 규정에 의한 ①전기통신사업자와 ②영리를 목적으로, 유·무선 

통신망을 통하거나 컴퓨터 및 그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

하거나 정보 제공을 매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

   - “‘비영리 민간단체’인 뉴스타파는 방심위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”는 

내용을 보도

□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 o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

제21조제4호에 근거하여 “전기통신회선(정보통신망)을 통하여 일반에게 

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”를 심의할 수 있음

   - ‘인터넷신문 등’의 기사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

유통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방심위의 통신 심의 대상임



 o 또한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

제3호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를 ‘정보통신

서비스 제공자’로 정의하고 있어, 전기통신사업자인 경우 영리 목적과 

무관하게 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’에 해당됨

   -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(뉴스타파)가 비영리 민간단체라 하더라도 전기

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과기정통부에 ’14.12.11일 최초 신고한 

전기통신사업자(부가통신사업자)이므로 정보통신망법상 ‘정보통신서비스 

제공자’에 해당함

< 관련 법령 >

 방통위법 제21조(심의위원회의 직무)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 4.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

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

 정보통신망법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 3. “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”란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2조제8호*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

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

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.

 *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

   8. “전기통신사업자”란 이 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(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)를 

하고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.

   제22조(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) ①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

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(정보통신망에 의한 

신고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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